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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육

D와 F가 있어도 
대학에 갈 수 있을까?

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상위권 대

학이든지 하위권 대학이든지 학교 

성적(GPA)이 가장 중요하다. 따라서 

희망 대학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

는 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중간 

정도에는 성적이 닿아야 한다. 그러

나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

는 없다.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다. 

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곤두

박질을 친 경우도 있고, 내내 낮은 성

적을 유지하는 학생도 있다. 

미래교육연구소(소장 이강렬)에 따

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

원하고자 할 때 낮은 성적을 커버하

는 방법은 1) SAT 점수를 높이는 방

법이 있다.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는 

다소 어렵다. 어느 날 갑자기 SAT 성

적이 치솟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. 또 

한편으로 2) 저학년의 경우 AP로 커

버하는 방법이 있다.  그러나 이 역

시 쉽지 않고 11학년인 경우 시간적

인 여유가 부족하다.

이런 경우 낮으면 낮은 대로 성적에 

맞춰 대학을 찾는 방법이 최선이다. 

미국 대학은 2,800여 개나 된다. 따

라서 낮은 GPA로 갈 수 있는 대학

들이 있다. 뒤늦게 정신을 차려 대학

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얼마

든지 편입을 통해 상위권 대학으로 

옮길 수 있다. 낮은 성적으로는 대학

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

이다. 

미국 대학에서 편입하는 학생 비율

은 전체 학생의 30-40%나 된다. 특

히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

UC는 올 가을부터 편입생 규모를 크

게 늘릴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UC 

및 CSU계열 대학 입학 트렌드에 큰 

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실제

로 UCLA의 경우 지난해 9,292명의 

신입생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

562명이 줄어든 8,730명을 뽑았다. 

반면 편입생의 경우 지난해보다 64

명을 더해 4,652명을 합격시켰다. 버

클리 역시 편입생 합격자는 전년도

보다 65명 증가했다. 편입생을 가장 

많이 늘린 캠퍼스는 샌타크루즈로 

전년도보다 1,699명이 늘어난 7,027

명이 합격했으며 그 뒤로 리버사이

드가 1,065명을 추가해 총 7,070명

의 편입생을 선발했다. 

따라서 낮은 GPA 때문에, 혹은 갑

자기 D, F 학점을 받아 대학에 어떻

게 지원할지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

들은 한 템포 숨을 고르고 대안을 마

련해야 한다. 성적이 낮다고 대학에 

못 가지는 않는다. 어느 수준의 대학

에 갈 것인가 그리고 2-3학년 때 편

입을 시도할 것인가 미리 전략을 짜

보는 것이 중요하다.

성적이 3.0 미만 때로는 2점대 초반

의 낮은 성적 학생들에게도 대학 입

학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. 낙담은 금

물이다. 더더욱 이른 포기는 안 된다. 

치과 임플란트로의 접근 

“이가 없으면 무엇으로 살지?”

“잇몸으로 살지.”

누구나 한 번쯤 이 얘기를 들어 본 적이 

있을 것입니다. 지금은 어쩌면 썰렁한 개

그처럼 들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옛날

에 치과라는 분야가 없었을 때 이 말은 당

연한 상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세라믹이 

개발되어 치과 진료에 일반적으로 사용 

되기 전인 1970년 대에는 금속이 크라운

을 만드는 주재료여서 앞니처럼 심미적

인 자연스러움을 요구하는 부위에 사용

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. 당시 최대한 

금속의 시커먼 색이 보이지 않게 하려는 

방법으로 창문의 창틀을 응용한 크라운 

제작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. 

하지만 1980년 대 들어서 재료 공학의 

발전으로 세라믹이 치과계에 소개되면

서 심미치과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

져왔습니다. 파절 되기 쉽다는 세라믹의 

단점이 기술력으로 보완되면서 이제는 

심미치과 분야뿐 아니라 기능이 강조되

는 어금니 부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 

지금은 심미적 요구가 큰 부위에 금속 색

이 드러나는 치료법은 거의 선택하지 않

고 있습니다. 오히려 세라믹이나 합성수

지처럼 자연치아 색을 가까이 재현해 낼 

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는 것이 당연시 되

고 있습니다. 이처럼 과학과 의학 기술의 

발전에 따라 최선의 선택으로 여겨지던 

것이 역사의 뒤안에 묻히고 새로이 개발

된 방법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을 종종 보

게 됩니다.

예전에는 이가 없는 경우 틀니를 만들

어 잇몸 위에 얹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

게 여겨졌습니다. 그 당시에는 상실된 이

를 대신할 잇몸이 무척이나 중요했을 것

입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틀니를 받치던 

잇몸은 반복적으로 무리를 주는 힘을 견

디지 못하고 점점 무너져내려 결국 틀니

를 견고하게 떠받치지 못하게 될 정도가 

되기도 했습니다. 이 같은 결과로 기존 틀

니가 제대로 맞지 않아 새로운 틀니가 필

요하고 새로운 틀니에 의해 잇몸과 턱뼈

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악순환을 통

해 결국 틀니조차 사용할 수 없을 단계까

지 이르기도 했습니다. 

주변 잔존 치아가 튼튼하고 상실된 치

아의 수가 몇 안 되고 주변 치아가 건강

한 경우 그 치아들을 이용해서 상실된 치

아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. 

고정성 의치라고 하는데 보통 브릿지라

고 합니다. 이 치료법은 상실 부위 주변 

치아들을 삭제하여 크라운이 들어갈 수 

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가치를 넣어 제작

하는 방법입니다. 고정성이기 때문에 밤

낮으로 넣었다 뺏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

니다. 이 방법은 주변 치아가 상실된 치아

들의 기능을 나눠 짊어질 만큼 튼튼하지 

못하거나 상실 치아의 수가 너무 많아 잔

존 치아들만으로 저작력을 감당할 수 없

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부분 틀

니가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이 또한 

잔존치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

한이 많습니다.

▶ 1223호에서 계속됩니다.

■ 치과 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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